
라면시장 침체늪“탈출"
사재기 특수 힘입어 … 해외 현지법인 설립 붐

라면 수요가 한때 전쟁분위기 고조 등과 관련한 특수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 개

척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라면 수요증가율이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 둔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직

장인 및 학생들의 아침식사 대용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

특히 9 4년들어 남북대화 악화에 따른 전쟁 분위기 고조로 인해 한때 일기 시작한 사재기 열풍은 그

동안 수요둔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라면업계에 커다란 활력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9 3년 국내 라면 수요는 6 3 9 2억원으로 9 2년 5 9 2 4억원에 비해 7.3% 신장했고 9 2년은 9 1년 5 4 9 2억원대

비 7.9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그러나 9 3년말부터 김치라면 선풍이 일어난 것을 비롯해 생면·건면 등으로 용도 다양화를 이뤄 소

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했고 가격도 1 0 0 0원대 제품까지 선보이면서 고급화에 성공, 바야흐로 라면시장

이 제2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은 회복세는 9 4년 더욱 뚜렷해져 전체

수요가 9 3년에 비해 1 7 %정도 신장한 75 00

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9 4년 9월까지 기업별 매출현황을 보면, 1위

를 달리고 있는 농심이 322 7억원어치를 판

매, 93년동기의 28 36억원에 비해 13.8% 증

가했으나 시장점유율면에서는 6 0 . 4 %에서

5 8 . 7 %로 1.7%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

다.

반면 2위인 삼양식품은 9 7 9억원의 매출을 올

려 9 3년동기 6 5 5억원대비 4 9 . 5 %급신장하면서 시장점유율도 1 3 . 9 %에서 1 7 . 8 %로 껑충 뛰어오른 것으

로 나타났다.

삼양식품의 이같은 도약은 9 4년을「실지회복의 해」로 정하고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전력, 94년1월

재시판을 시작한「삼양라면」과 9 3년5월에 시판을 개시한「대관령 김치라면」의 빅히트에 힘입은 것으

로 풀이된다.

이밖에 오뚜기식품이 5 1 8억원으로 현상유지했고, 한국야쿠르트는 9 3년에 비해 20.9% 신장한 4 7 5억원

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빙그레는 2 9 6억원어치를 판매해 9 3년동기대비 1.3% 감소해 선두그룹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

한편, 라면업계는 국내 인건비·물류비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급등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

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삼양식품은 미국 L A와 중국 청도에 이미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중국

에 제2합작공장 설립 타당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한화그룹은 미국 및 헝가리에 라면공장을 건설했고 농심 역시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 상해에

합작으로 라면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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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라면 매출현황 (단위 : 억원)

구 분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. 1 ~ 9


